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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2015시즌프로배구 V리그

개막을 앞두고 양철호(41) 현대건설 감

독이 선수들에게 깜짝 선물을 했다 바

로 셀카봉 양 감독은훈련장에서선수

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새 시즌을 앞

둔긴장을달래고각오도다졌다

지난 V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양

감독은 선수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보여줄 리더십을

오빠 리더십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만

39세였던양감독은남자부 7개팀 여자

부 6개 팀 등 13개 팀 감독을 통틀어 가

장 나이가 어렸다 지금도 그는 여자부

최연소감독이다 도로공사센터장소연

(42)이한살위다

2년 전 그는초보감독이었다 수석코

치였던 그는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고(故) 황현주 감독 후임으로

2014년 3월말사령탑에올랐다 그는V

리그 데뷔를 앞두고 어리다고 우승 못

한다는법은없다 저도목표는우승이

라고당차게포부를밝혔다

그의목표는 2년 만에이뤄졌다 정규

시즌 2위에 오른 현대건설은 챔피언결

정전에서 2연패를 노리던 정규리그 1위

IBK기업은행에 3연승을 거두고 지난

21일 V리그 정상에 우뚝 섰다 2010

2011시즌 이후 5년 만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이었다

준비된 지도자라는 구단의 기대 속

에양감독은지휘봉을잡자마자2014년

KOVO(한국배구연맹)컵에서 현대건설

을 8년만에대회우승으로이끌고지도

력을인정받았다 그는선수들과세심하

게 소통하려 했다 20102011시즌 정규

리그 MVP 이후 부진을 거듭한 라이트

공격수 황연주가 재기 의지를 불태우자

믿고기다려줬다

양 감독은 감독 데뷔 2년 만에 V리그

우승 꿈을 이뤘다 5년 전에는 코치로

그리고이제는감독으로정상을밟았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출신여궁사 5명이바늘구멍

보다 좁다는 양궁 국가대표로 뽑혔다 세

계 최강으로 한국의 금메달 산실인 양궁

종목에서누가리우올림픽출전권을따낼

지지역민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최미선(20광주여대) 기보배(28광주

시청) 이특영(27광주시청) 이은경(19

순천시청) 등 4명은 22일 강원도 동해 공

설운동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국

가대표 3차선발전(리커브)  결과 국가대

표 유니폼을 달게되는 8명에 이름을 올렸

다

최미선은 16회전에서 종합배점 87점

으로 1위를 한 데 이어 711회전에서 70

점을 기록 1위로 국가대표가 됐다 기보

배도 16회전에서 54점을 기록하면서 8

위에 머물렀던 데 반해 711회전에서는

585점으로단숨에2위에오르며대표팀에

합류했다 이특영은 6위 이은경은 7위로

그어렵다는국가대표관문을통과했다

여수 출신의 박미경(34대전시체육회)

도종합배점 4위로대표유니폼을달게됐

다 박미경은 여수 문수중순천여고를 졸

업한 뒤 전북도청광주시청을 거쳐 대전

시체육회 소속으로 뛰고 있다 5명의 광

주전남 출신 여궁사들이국가 대표에 이

름을올린셈이다

이번대회에는기존남녀국가대표각각

8명과 지난해 11월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선수 각 8명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이

중 남녀 각 8명이 올해 태극마크를 달았

다 대한양궁협회는 1차(4월 15일경북

예천) 2차(4월 1519일대전유성) 평가

전을 거쳐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는

남여각 3명의최종엔트리를확정한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임동현(이

상 청주시청) 김종호(국군체육부대) 이

승윤(코오롱엑스텐보이즈) 등 8명이 대표

로선발됐다

2016 컴파운드 양궁 국가대표 최종 1차

선발전에서는 김종호(중원대)와 김윤희

(하이트진로)가 1위를차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양궁장으로활쏘러오세요!

광주시체육회는광주국제양궁장에활

화살등을비치하고지역민들을대상으로

무료체험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21일밝

혔다 광주국제양궁장은 국제적 수준의

설비를갖추고있다

활쏘기 체험은 매주 화목 오후 24

시까지신청을받아진행한다 초등학생 4

학년이상이면누구나 참여할 수있다 양

궁 동호인의 경우 매주 화목 오후 46

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62654

1114) 김지을기자 dok2000@

양궁 국가대표 광주전남 5명 선발

지난 21일프로배구 V리그여자부챔피언에오른현대건설선수들이양

철호감독을헹가래치고있다 <현대건설배구단페이스북>

여자배구최연소사령탑2년만에 V리그챔피언

양철호감독비결은 오빠 리더십

광주국제양궁장서활쏘기체험하세요

최미선 기보배

최미선기보배이특영이은경

여수출신박미경포함

내달평가전상위 3명 리우행

현대건설


